미나미 알프스의 지형과 지질

팽창과 수축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형

미나미 알프스 산맥은 약 100만년 전, 동서 방향의 지각변동의 작용으로 해저로부터 상승하였습니다. 이 과정은 현재도 진행중에 있으며 연간 3~4mm씩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. 이 속도는 일본 국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히말라야 산맥의 융기 속도에 맞먹습니다.

산들이 급격하게 융기하였기 때문에 미나미 알프스 산들의 능선 및 산비탈은 불안정하여 붕괴되기 쉽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산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. 그리고 풍부한 강수량은 이 현상에 박차를 가합니다. 그로 인해 발생한 삭박 작용(흐르는 물이 지표가 침식하는 지질학적 과정) 때문에 미나미 알프스의 산맥들은 매년 부피는 줄어들고 있지만 높이는 상승하고 있습니다.

약 2만년전 과거 빙하기 동안 미나미 알프스는 빙하로 인해 전체적으로 침식되어 U자 협곡이 형성되었습니다. 그 이후 수 천년에 걸쳐 내린 많은 비 때문에 하천이 범람하여 경사가 심한 V자 계곡이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빙하기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고산 지대에서 빙하의 침식 현상으로 급경사가 만든 원형 분지 모양의 카르, 빙하가 산을 따라 내려올 때 남긴 흙과 바위 퇴적물인 빙퇴석, 토양 속의 수분이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면서 암석들이 독특한 무늬를 보여주는 구조토 등을 보이는 주빙하지형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. 미나미 알프스에는 지금까지도 일본의 최남단에 위치한 빙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.
